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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의회 신공항특위, K-2·대구국제공항 현장 방문

- 공항 시설·부지 둘러보며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

방안 모색

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(위원장 박소영)는 4월 23일(화),

대구공군기지(K-2)와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항 이전 준비 상황

과 현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

개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.

지난 회기,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

조례」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

맡을 특수목적법인(SPC) 구성이 한층 탄력을 받은 가운데, 이번 방문

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신공항 건설사업을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

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최근,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대 공공기관과 KDB산업은행 

등 8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,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 

결과 47개 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SPC 구성에 가속도가 붙은 상

황이다.

이날 신공항특위 위원들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과 대구국제공항 관계

자로부터 이전 관련 준비 상황과 현 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보고 

받은 후 공항 부지 일대를 둘러보았다.



박소영 신공항특위위원장은 “SPC 참여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으

로 신공항 건설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”라며 “대구·경

북 500만 시도민의 염원인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

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설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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